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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 LPG 가격인상 번복
발표 4시간 후 인상폭 50% 줄여 … E1 발표가격에 대응

SK가스가 LPG(액화석유가스) 공급가격을 발표한지 수 시간 만에 번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SK가스는 6월30일 오후 6시경 가정용 프로판가스와 자동차용 부탄가스 7월 가격을 각각 ㎏당 100.9원씩 인

상한다고 발표했다.

경쟁기업인 E1보다 ㎏당 50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업계에서는 SK가스의 인상폭이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왔

다.

LPG는 품질이 사실상 비슷해 공급기업별 가격이 1원 단위까지 같을 때가 많아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담합 판정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인상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SK가스는 4시간 후인 밤 10시경 50% 수준인 55.0원(가정용)과 46.3원(자동차용)으로 인상폭을 수정

했다.

SK가스 관계자는 “LPG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환율 변동을 반영하면 ㎏당 1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

지만 경쟁기업의 인상폭과 차이가 너무 커 비슷하게 다시 조정했다”고 해명했으나 E1이 SK가스보다 불과 1

시간 먼저 인상폭을 공개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수 시간 만에 큰 폭으로 공급가를 번복한 것은 처음”이라며 “E1의 공급가격을 알면서도

인상폭을 배로 발표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SK가스는 2009년 공정위가 천문학적인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도 홀로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의 50%를

감면받아 경쟁기업들의 반감을 산 바 있다.

시장 관계자는 “가격인상 번복이나 담합 자진신고 등 SK가스의 예측불허 행동은 다른 업종의 선두기업이

보여주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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